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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, 세계최대 에너지 소비국 등극
IEA, 2009년 원유 22억5200만톤 소비 … 미국은 100여만에 2위로 밀려

중국이 1세기 만에 처음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 자리에 올랐다.

월스트리트저널(WSJ)은 IEA(국제에너지기구)의 최신 자료를 인용해 중국이 2009년 에너지 소비국 1위 자리

에 올랐다고 7월19일 보도했다.

중국은 2009년 원유 22억5200만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소비해 21억7000만톤을 소비한 미국을 4% 가량 앞

질렀다.

원유 뿐만 아니라 원자력, 석탄, 천연가스는 물론, 수력발전 전기 등 재생에너지 사용량도 포함된다.

미국은 1900년대 초반부터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 자리를 유지해왔으며 중국이 에너지 소비량에서 미국을

제친 것은 약 1세기 만에 처음이다.

10년 전만 해도 중국의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미국의 50% 수준에 불과했지만, 최근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

장으로 에너지 소비가 많이 늘어난 반면, 미국은 경기침체와 에너지 효율 증가의 영향으로 에너지 사용이 줄

면서 순위가 뒤바뀐 것으로 풀이된다.

IEA의 파티 비롤 수석 연구원은 “중국이 미국을 누르고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이 됐다는 것은 세계 에

너지 역사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음을 상징하는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

또 경기침체 이전에는 중국이 5년 안에 에너지 소비량에서 미국을 앞설 것으로 전망됐지만, 미국경기 부진

과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했다.

화력발전이 대부분인 중국은 이미 2007년에 이산화탄소(CO2)와 기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미국을 앞질렀다.

하지만, 미국은 여전히 국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중국의 약 5배에 달하고 있고 석유 소비량도 하루 평균

1900만배럴로 중국(920만배럴)을 크게 앞서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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